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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종관채화칠기장인이에트로쏘트사스를오

마주한의자. 2이재만화각장인이알레산드로멘

디니를오마주한의자.

3정수화옻칠장인이마리오벨리니를오마주한

의자. 4황순자매듭장인이미우치아프라다를오

마주한의자. 5정귀자민화장인이조르지오아르

마니를오마주한의자. <사진한국황실문화갤러리>

한국공예명품백선-아홉개의의자전

9개분야전통공예 장인참여

자수나전옻칠화각민화매듭

이탈리아스타일에 새옷 입혀

세계공예업계관심끌계기기대

각양각색의의자아홉점이저마다의자태를뽐

낸다. 대한민국이자랑하는전통공예계승자들이

각자의솜씨를한껏발휘해꾸민의자들이다.특이

한점은이의자들이이탈리아대표디자이너들의

스타일을 각각 오마주했다는 점이다. 21일 서울

DDP에서개막한전시 한국공예명품백선-아홉개

의의자 (6월13일까지)얘기다.

부제가 2021이탈리아와함께하는온라인공예

유람전이다. 당초로마에서주이탈리아대한민국

대사관과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주최로 코리아

위크 기간에 맞춰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탓에현지행사는취소됐고대신 360도회전관람

이가능한온라인영상을띄웠다.

이기획은우리것을보여주기만하던기존의전

시를넘어,의자라는기물을통해한국의아름다운

전통공예가현대인들의생활과어떻게접목될수

있는지느끼게해주고, 산업화의단초까지제시했

다는점이돋보인다. 전시를기획한한국황실문화

갤러리최인순관장은 2018년밀라노가구박람

회를돌아보며이탈리아장인정신이유럽

의디자인산업계를장악하고있는현장

을 목격하고 우리 공예가 성장하고

산업화되려면이트렌드를잘파악

하고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말했다.그는 주이탈리아한

국문화원과 함께 이탈리아의

대표 디자이너 9명을 선정해

이들을성공으로이끈디자인

영감과철학을연구한뒤이

를 의자에 우리만의 기법으

로적용해산업적으로프로

포즈하는 이벤트로 꾸민

것이라고덧붙였다.

오충석주이탈리아한국

문화원장은 2017년 로

마와 바티칸, 알바노라

치알레 세 군데서 열

린한국전통공예전

에이탈리아국민들이보여준뜨거운성원에대한

화답이라며 우리공예가이탈리아산업계에서관

심을끌고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나전과옻칠소목화각도자채화칠기민화매듭

자수지승의9개분야장인들은각자의 파트너가

된이탈리아장인들의스타일을연구한뒤의자골

조제작을전문가에게의뢰했고, 거기에자신만의

재주로옷을입혔다.(표참조)

쇠뿔을종잇장처럼얇게펴서투명하게만든뒷

면에그림을그리는화각(華角)의장인이재만선

생은 디자인계의전설로불리는알레산드로멘디

니가 프루스트 의자에서 추구한 장식의 극치미를

화각기법으로새롭게보여주려했다고말했다.

정귀자서울무형문화재고김만희민화장전수조

교는책가도의원류로알려진 다보격경도(多寶格

景圖) 에서실마리를풀었다. 조선정조무렵청나

라궁중화가를지낸이탈리아선교사카스틸리오

네가그린그림이다.현존하는가장오래된책가도

인장한종의 책가도병풍 속휘장이걷어올려진

독특한 구성을 조르지오 아르마니 패션의 세련된

색채를활용해표현해냈다.

50년넘게자수외길인생을살아온장옥임대한

민국자수명인은명품브랜드구찌의크리에이티브

디렉터알레산드로미켈레가동양풍자수를가방과

신발,의상에접목하고있는것에착안해나무골격

에자수를결합한럭셔리의자를선보였다.

또정수화국가무형문화재제113호칠장은고스

티브잡스의구애를뿌리친마리오벨리니의구애

받지않는예술혼을떠올리며나전의화려한장식

문양을추가하고주칠로고급스럽게마감했다.

아홉장르별로각각 10명의장인이만들어낸전

통 공예 작품들에 알조각 예술까지 더해져 모두

100점의명품이전시장을가득메웠다.

21일 열린 개막식에는 페데리코 파올레 주한이

탈리아 대사, 김태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장, 김종규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등 100여명

이참석했다.

/정형모전문기자h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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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이탈리아를만난전통예술

각양각색의자에스민한국의미…공예한류 바람불까


